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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홉스의 정치철학의 기초에 관하여

홉스의 정치철학은 오늘날과 다른 양상을 띤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신론적 사고관, 자연 

상태의 인간과 비자연상태의 차이점에서 오는 근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이다. 

 전근대적 사고관에서는 교리적, 종교의 영역에서의 국가를 논하였다. 기존의 모든 인간상

은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반면 홉스의 정치철학에서는 인간위주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언어이다. 언어란 자연생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이

라고 보았다. 언어는 인간이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각각의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자의적인 정의가 어떻게 현실의 진

정한 특성과 결부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홉스는 이를 리바이어던의 존재로 설명한다. 리바이어던이 자연권을 회수함으로써 개인가 

사회 사이에서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홉스는 자연법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에 귀속되었을 때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을 구분한다. 양자 모두 우주

의 한 부분으로 동일한(비슷한)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자연을 벗어나려하

는(리바이어던으로의 귀속)의 성질을 지닌다. 이 두 본질을 조화시키는 것이 언어활동이다. 


